
그림21 미해병대 제1사단과 국군해병대에 의해 수복된 인천으로 복귀하는 피난민들(1950. 9. 16)

그림22 미 제7사단이 인천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출발하는 장면(1950. 9. 17)



그림23 미 제7사단이 인천항에 상륙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1950. 9 17) 

그림24 유엔군의 감독 하에 이동하는 포로들(1950. 9. 18)



그림25 서울로 입성하는 유엔군에게 따듯한 환영을 보내는 시민들(1950. 9. 26)

그림26 미 제7사단이 북한군이 숨어있는 대피호에 총격을 가하고 있는 장면(1950. 9. 26, 수원)



그림27 유엔묘지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군종신부와 신자들(1950. 9. 27)

그림28 폐허가 된 고향 집터를 배회하는 피난민들(1950. 9. 28, 동서울)



그림29 유엔군의 서울탈환 이후 한강을 건너 서울로 돌아오는 피난민들(1950. 10. 2, 서울 한강)    

그림30 정보국 요원들이 게릴라를 심문하는 장면(1950. 10. 6)



그림31 신분증 검사를 받기위해 멈춰선 사람들(1950. 10. 15일, 금촌) 

그림32 비공산주의자 학살에서  살아남은 북한주민(가운데)(1950. 11. 5, 평산)



그림33 미군을 비하하는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는 미군들(1950. 11. 20, 갑산)

그림34 폭파된 건물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노인(1950. 11. 26, 혜산진) 



그림35 인천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1950. 12. 1)

그림36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구조물이 구부러진 대동강 철교, 중공군의 침공에 놀라 자유를 찾아
피난하는 한국인들의 생명선이었다(1950. 12. 3)



그림37 자유를 찾아 대동강 철교를 기어오르는 한국인 피난민들(1950. 12. 3)

그림38 흥남철수작전 당시 작전을 수행중인 미군의 모습(1950. 12. 24)



그림39 유엔군으로 구성된 수원의 도시 순찰대(1950. 12. 28)

그림40 공산군의 진격에 다급하게 남쪽으로 탈출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1951. 1. 5, 수원 근처)


